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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
만들기 위해 민·관이 함께 머리 맞대

-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, 해사안전 관계기관장들과 정책 간담회 개최
- 안전한 바다 조성과 해사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 노력 당부

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18일(수) 정부세종청사에서 ‘해사안전 

관계기관 간담회’를 개최했다.

 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한국항로표지기술원, 한국해양

수산개발원, 한국해운조합, 한국해운협회 등 해사안전과 관련된 9개 기관장이 

참석하였다.

  해수부는 올해 초 수립한 ▲선박사고 인명피해 저감대책 ▲스마트 항로

표지 기술개발 ▲우리나라 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 등 해사안전분야 

주요정책을 공유하였으며, 관계기관에서는 각각 추진하고 있는 해사안전

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하고 협력방안도 논의하는 등 정책소통의 

시간을 가졌다.

  특히, 해양사고의 위험이 큰 가을철,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

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
  박 차관은 “국민분들께서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 

절감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.”라며 당부하고, “미래 먹거리 

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▲해양모빌리티 ▲스마트 항로

표지 ▲디지털 해상교통 정보산업이 차질없이 육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

들이 긴밀히 협조해주기 바란다.”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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